
50개국 421여작가 기업참여…1천여작품선봬

팬데믹시대위로하는다채로운국제행사도마련

특별전 기념전 국제컨퍼런스등시너지효과기대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개막

디자인기술과감성의의미있는콜라보.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1일개막식을갖고61일간의대장정에들어갔다. 개막식

은 1일오후 7시광주비엔날레전시관광장에서무관중으로진행됐다. 팬데믹시대를

위로하는디자인기술과감성의의미있는콜라보를선포한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4차

산업혁명시대등변화의물결속에미래디자인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한다.

주제인디-레볼루션은디자인(Design)과레볼루션(Revolution)의합성어로디자인

을통해새로운시대를이끈다는뜻을담았다.

행사는본전시와특별전,기념전,국제컨퍼런스,온 오프라인마켓,디자인체험및이벤

트등으로꾸며졌다.전시에는폴란드,이탈리아등세계50여개국가, 421명의작가와

국내외기업이참여해총1,039점의작품을선보인다.

◇주제관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포문을여

는주제관은정보(Data), 차원(Dimen

sion), 일상(Day), 행위(Doing), 표현

(Description) 등 5개의 키워드로 전개

된다.

맨처음관람객을맞는건디자인스튜

디오완다바르셀로나와디뮤지엄이협업

한 FromColor toEternity 다.흐드러

지게핀등나무꽃을상징하는4,000여개

의종이꽃송이들이꿈속을거니는듯한

신비로운 공간을 연출한다. 자연의 영원

한아름다움을공감각적으로표현했다.

5월광주를상징하는이팝나무의향과

빛을결합시켜광주의정체성을구현해낸

투힐미 공간은잠시현실을내려놓고후

각과시각만을통해치유받는색다른체험

을안긴다.

띠아투룸 보따니꿈(Theatrum

Botanicum)의전시컨셉 식물극장 은

식물과정원의드라마가펼쳐지는무대로

미래정원의다양한양상을구현한다.

BTS뮤직비디오를연출한김준홍감독

의작품 엑스트라 는메타버스와사이버

펑크한이미지에반영해관람객으로하여

금 K-POP의 중심에서 있는 환상을 준

다. 엑스트라 작품 속에서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되어볼수있다.

이밖에이이남의 DNA산수 ,박정선

의 바람 부는 대나무숲 등 미디어아트

작품과 멘디니의 푸르스트 체어 등 다

양한의자작품도관람객의인기를끌것

으로보인다.

◇국제관

2관국제관의콘셉트는덥레볼루션이

다.덥(DUB)은독창성의새로운개념으

로공감과연대에기반해외국의것을현

지의것과재조합해창조하는예술적행위

이자새로운아트트렌드다.

원형으로이루어진컨템포러리공간에

서과거와현재를넘나드는다양한음악을

듣고메모할수있는곳이다.

◇AI관

3관AI관은인공지능의패턴과유사한

DNA 염기서열이무한히확장되는비하

이브(Be-Hive) 구조의DNA X를콘셉

트로 DNAX Intro, DNA X天, DNA

X地,DNAX人으로기획됐다.

디지털혁명속에서AI를매개로한인

간과기술의컬래버레이션과이를통해만

들어지는 속성적, 물리적 확장성을 전시

공간속에풀어낸다. 빛과혁명으로대치

되는광주의정신을AI의비전위에서제

시한다.

◇체험관

체험관에서는 이번 행사의 주제인 혁

명, 디레볼루션 을커다란변화로인식한

다.일상에서맞닥뜨리는변화에대한우리

들의대응이궁극적으로인류의진화를이

끌어내는원동력이된다는의미를담았다.

일상 이라는주제로새로운사회변화

에 대응하는 인류의 모습을, 공존 으로

는변화에도공통된의미를추구하며공감

의세계를넓혀가는인간의모습을표현해

냈다.

또새로운변화에새로운해석과긍정적

판단, 유연한 설득으로 슬기롭게 대처하

는 사회의 모습은 노력 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가치 라는주제로질서의테두리

를넘어계층이동과소셜모빌리티를구

현해가는인간의모습을그렸으며, 각주

제는 4개의존에서만나볼수있다. 소프

라노조수미의예술의전당홀로그램공연

을감상할수있는공간도마련됐다.

◇지역산업관

지역산업관은디자인을통한광주의혁

명이란주제에맞춰총3개의세부섹션으

로구성됐다.광주뷰티(화장품)업체공동

브랜드개발을선보이는 광주뷰티 코스

메틱비즈니스존 과지역주력산업양산

제품과중소기업창업지원우수상품을홍

보하는 광주지역 대표 비즈니스존 , 그

리고광주의우수문화산업을소개하고미

래디자인의비전을제시하는 광주문화

산업존 이다.

1인용 미니화로, 감성화병,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탁상형 공기청정기, 톤앤톤

네일흡입기, 블렌디아 화장품 등 다양한

디자인제품을만날수있다.

한편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기본에서시작하는혁명(from the Ba

sics to theRevolution) 을주제로국제

컨퍼런스도 열린다. 디자인 불변의 요소

인 디자인 기본 에서부터 Homo ex

Data (빅데이터시대의디자인)에이르

기까지디자인의과거,현재,미래를통한

통찰력제공의장을마련한다.

국제적유명인사들이대거참여, 다양

한분야에서미래디자인의비전과방향을

제시한다. 피터젝레드닷회장을비롯해

카림 하비브 기아글로벌 디자인담당 전

무,윤송이엔씨소프트사장,이해선코웨

이대표이사,다나카카즈오GK대표가연

사로자리를빛낸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안전한 행사를

위해코로나19 방역에도힘을쏟고있다.

휴관일인매주월요일에는전체방역을실

시하고,전시관입구마다자동소독게이트

와체온측정기,QR코드등을설치해안전

한관람환경을조성하고방역전담요원을

상시배치해시설물소독에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한대면전시해설서비

스의어려움은모바일전시해설서비스인

큐피커 로 해소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전시해설제공서비스다.

전시는오는10월31일까지.

/이연수기자

문화 132021년 9월 2일 목요일

기술+감성 미래디자인새패러다임이끈다

1일오전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관람객들이 XTRA 를감상하고있다. /김태규기자

1일오전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전시장에서코로나19 방역

을위해관계자들이방역로봇을점검하고있다. /김태규기자


